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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거부로 북한인권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1. UN 인권이사회는 2022. 4. 1.(현지시각) 제49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하였다.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의 인권 유린 

상황 지적과 개선 촉구 외에도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협력, 장래 형사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의 보존을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촉구사항이 포함되었다.

2. UN 인권이사회와 그 전신인 UN 인권위원회는 올해로써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을 채택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계속 공동제안에 불참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중 마지막 기회인 올해마저 참여를 거부하였다. 

3. 문재인 정부의 참여거부에 대해 ‘휴먼 라이트 워치(HRW)’ 등 세계적 권위의 인권단

체와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인권을 인류보편의 가치로 삼는 21세기 문명질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 사태라 할 것이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관계의 특수상

황 등을 불참 사유로 내세웠으나, 지난 5년간 북한 정권에 일방적인 굴종으로 일관해

온 문재인 정부의 행태들을 비판해온 우리 한변으로서는 그런 사유는 객관적으로 납

득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

4. 다음 달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루빨리 헌법 질

서의 회복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진문명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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